
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관한 청원

검 토 보 고

1. 경과

○ 청 원 자 : 김경복 외 129명

○ 소개의원 : 강감창(기획경제위원회)

○ 접수일자 : 2017. 2. 16. (64번)

○ 회부일자 : 2017. 2. 16.

2. 청원요지

○ 석촌시장 노점상가는 1982년에 한을회(63개)와 양지회(65개 점포)로 관리되기 시작하여

송파구청에 노점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2010년에는 101개의 상점가와 133개 노점을 대

상으로 인정시장 등록을 마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음. 이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에서

는 ‘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’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4억 3천만원을 편성

함으로써 노점에 철거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지난 40년 가까이 저소득 시민의 삶의

터전이 되어 온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를 요청함.

3. 청원소개의견 요지(소개의원 : 강감창 의원)

○ 1978년부터 가락시영아파트 담장을 등지고 자생적으로 형성된 석촌시장 노점상가는 송

파구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전기와 수도를 공급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송파구청에서 노

점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관리와 통제 아래 지난 40년 간 운영되어 왔음.

○ 하지만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은 ‘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’ 계획을

수립하고 노점상가의 철거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저소득

시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점상가의 존치와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

있음.

4. 검토의견

○ 석촌시장의 노점상가는 1908년 초반 가락시영아파트의 입주와 함께 형성되기 시작하였

으며 현재 가락시영아파트담장과 석촌시장 사이의 도로에 가설물형태의 고정노점들로

약 570m에 걸쳐 조성되어 있음.



<석촌시장 노점상가 주변 평면도>

○ 2015년부터 가락시영아프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전과 아파트의 철거가 시작

되면서 석촌시장 노점상가는 침체를 겪고 있으며 현재 137개소 중 22개소가 휴·폐업하

여 창고로 활용되고 있고 115개소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.

<석촌시장 노점상가 영업 현황>

○ 한편, 가락시영아파트는 2018년 하반기에 재건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송파구청은 아프트

주민의 입주에 앞서 가락시영아파트와 석촌시장 사이의 도로를 확장하고 주민편의시설

로 송파 책박물관, 근린공원, 초·중등학교를 조성할 계획임.

- 현재 가락시영아파트와 석촌시장 사이의 도로 폭은 약 7~8m이나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으

로부터 도로주변 토지(폭 2m)를 기부채납 받고 노점상가(약 2.5m 점유)를 정비하여 폭

10m의 도로로 확장할 계획임.

○ 송파구청은 석촌시장 노점상가가 주민편의시설 조성과 도로 확대 공사 구간에 저촉되고

있어 정비가 불가피하며 100여개가 넘는 많은 점포수로 인하여 대체부지 마련 등 지원

대책의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.

총계 의류 공산품
식 품 류(62.5%)

기타
채소·
과일 잡곡·쌀 생선 포장

마차
음식
(분식) 반찬

115 16 12 19 5 7 15 9 17 15
100% 13.9% 10.5% 16.5% 4.3% 6% 13.1% 7.8% 14.8% 13.1%



○ 노점은 그동안 보행환경의 침해와 불법적 영업 등을 이유로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간

주되었으나 최근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의 잠재력 등에 주목하여 노점에 대한

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.

○ 서울시의 경우 노점을 ‘거리가게’라고 명칭을 바꾸고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통

하여 거리가게와 거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, 최근 동작구와

함께 노량진 컵밥노점들의 위치를 보행환경이 침범되지 않도록 이전하고 컵밥거리를

조성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한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음.

○ 따라서 노점을 단순 철거대상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상생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

히 석촌시장의 노점상가 중 저소득자의 경우 생계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에

서 본 청원은 의미가 있으며 본 청원의 결과를 송파구청에 이송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할

필요성이 있음.


